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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분산형 블록체인으로 움직이는 선박 관제 시스템
- 기존 선박 교통 관제 체계에서는 데이터 협조 공백으로 사고 대응 지연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함

- 분산 원장 기술과 연합 학습의 통합은 해상 교통 관제의 데이터 공유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

분산 블록체인 기술과 연합 강화학습의 융합을 통해 여러 당국이 민감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협력적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체계가 제안되어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사결정 효율 향상을 달성함

▶ 전 세계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할권 분절과 데이터 사일로로 인해 해상 교통 관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음

  •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해상 안전 확보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선박 교통 관제가 필수적인 상황임

  •  그러나 기존 관제 시스템은 관할권마다 분절되어 있어 데이터 사일로*를 초래하며, 종합적인 상황 

인식과 의사결정을 저해함

* 데이터 사일로: 조직 내에서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부서나 시스템에 분리되어 저장되어, 다른 곳에서 접근하거나 

공유하기 어려운 상태

  •  즉, 현대의 선박 교통 관제 시스템은 복잡해진 해상 환경에서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이 어려우며, 관제 

센터 간에 데이터가 원활히 공유되지 않으면, 전체 교통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하지 못한 

경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잠재적인 안전 위험 또한 지니게 됨

  •  또한 민감한 운송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로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선박 회사들은 자사의 독점적인 운항 경로 정보와 화물 내역을 공개하기를 꺼려함

  •  아울러 대부분의 중앙집중형 의사결정 시스템의 병목 현상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를 저하시키며, 

특히 선박 교통이 밀집되어 신속한 공조가 필수적인 해상 구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짐

▶ 기존 관제 시스템은 선박 밀도가 높은 해역에서 지속적 추적 부재로 종합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초래함

  •  현재의 모니터링 인프라는 주기적 보고와 수동 데이터 수집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선박 활동과 

규제 당국의 인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 지연을 초래함

  •  실시간 추적과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능력의 부재로 해사 당국이 상황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며, 

특히 선박 밀집도와 이동 복잡성이 높은 해상 항로에서는 인간의 역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함

  •  위험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은 효과적인 선박 교통 관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지만, 전통적인 규제 

체계에서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태임

  •  해상 교통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규제 감독 요구도 늘어남에 따라, 신기술 

기반의 협업 관제 솔루션의 필요성이 명확해지고 있음

2025년 07월 04주  Weekly Trends   2025년 11월 01주  Weekly Trends   



                                                                         

▶ 블록체인의 탈중앙성, 불변성 및 투명성으로 해상 교통 관제에서 견고한 프레임워크 구현이 가능해짐

  •  블록체인의 탈중앙성, 불변성, 투명성과 같은 특성은 암호화 기법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또한 스마트 계약의 도입으로 해상 규제 준수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분산 구조는 시스템의 복원력을 확보하고, 기존 중앙집중식 모니터링 

시스템에 내재된 단일 장애 문제를 해결함

  •  이러한 블록체인 외에도 AI의 연합 강화학습 기법은 선박 교통 관리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지능형 

의사결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 또 하나의 혁신 기술로 부각됨

  •  이 접근 방식에서는 여러 해양 당국이 민감한 원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의사결정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 상업적 기밀을 보호하면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연합 학습 패러다임을 통해 각 참여 노드는 로컬 데이터의 주권을 유지한 채 글로벌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상 교통 관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이 가능해짐

[ 분산 블록체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

출처 :  Nature, ‘Intelligent ship traffic supervision system based on distributed blockchain and federated 

reinforcement learning for collaborative decision optimization‘, 2025.10.31.

  •  이와 같이 분산 블록체인 기술과 AI 연합 강화학습의 융합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능형 선박 교통 

관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함

  •  제안된 접근법은 중앙집중식 아키텍처와 수동 협조 프로토콜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IMO e-Navigation 

시스템과 달리,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해양 당국 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함

  •  즉, 블록체인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 기능과 연합 학습의 프라이버시 보호 협업 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프라이버시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존 VTS*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적 해상 

환경에 적응 가능한 정교한 의사결정 최적화 모델의 구현을 가능하게 함

*VTS(Vessel Traffic Services): 항로를 모니터링하고 관제하는 해상 교통관리 시스템



                                                                         

[ 향상된 실험 환경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

출처 :  Nature, ‘Intelligent ship traffic supervision system based on distributed blockchain and federated 

reinforcement learning for collaborative decision optimization‘, 2025.10.31.

▶ 결론적으로 블록체인과 AI의 융합은 현대 해운의 과제를 해결하며, 지능형 해상 관제의 미래를 제시함

  •  자율 운항 선박의 도입, 환경 규제 준수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위협 등 현대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관제 모델이 필요한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분산 블록체인 기술과 연합 강화학습의 통합은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지능형 관제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망한 해결책을 제시함

  •  해운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IoT 기술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고도화된 협업 관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  현대의 선박들은 정교한 센서와 통신 시스템을 갖추어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효율과 위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러한 기술적 추세의 융합과 해상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긴급한 수요가 맞물려, 전통적인 규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혁신적인 관제 솔루션을 도입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실시간 분산 협업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해상에서의 상황 인식을 강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여 긴급사태 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등 해상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민감 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도 다수 기관이 공동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업계 전반의 협력적 지능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함

[출처] 

  • Nature, ‘Intelligent ship traffic supervision system based on distributed blockchain and federated reinforcement 

learning for collaborative decision optimization‘,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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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스로 충전 일정을 짜는 전기차,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
- 사물인터넷, 기계학습, 블록체인을 통합하면 전기자동차 생태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킴 

- 이러한 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의 지능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특히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동시에 충전 서비스를 요청하는 도심 지역에서 최적화된 스케줄링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정책 입안자와 인프라 운영자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투자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 전기자동차가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연료 고갈 문제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에서 유망한 대안으로 부상함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유망한 

대안으로서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한 수용을 얻고 있음

  •  리튬이온(Li-ion) 배터리는 가벼운 특성, 빠른 충전 능력, 높은 에너지 밀도, 최소한의 자체 방전, 연장된 

수명과 같은 유리한 특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터리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중 낮은 자체 방전율로 전기자동차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데, 상당한 

전력 저장 용량과 무게 대비 매우 높은 에너지 밀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두드러진 특성임

  •  따라서 배터리의 충전 상태(SOC)를 측정, 추정, 조절하는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매우 필요함

▶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배터리의 냉각과 가열을 조절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

  •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배치는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의 냉각과 가열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배터리 성능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킴

  •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 잔여 유효 수명(RUL),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임

  •  충전 상태의 잘못된 예측은 과도한 열 발생, 과충전, 과방전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잔여 유효 수명의 추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배터리 조기 교체나 고장날 때까지 기다리는 결과를 초래함

▶ 사물인터넷 센서가 전기자동차의 충전 상태,  충전 요청, 위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함

  •  전기자동차의 충전 상태 정량화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주요 목표이며, 충전 상태는 전력 소비와 균형의 

정확한 측정을 포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함

2025년 11월 01주  Weekly Trends   



                                                                         

  •  배터리의 현재 상태와 그와 관련될 수 있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 

적이며,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전기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을 얻을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건강 상태와 충전 상태는 전기자동차가 채택되는 비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전기자동차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물인터넷 센서는 충전 상태, 건강 상태, 충전 요청, 전기자동차 위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포착하며, 수집된 정보는 추가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고 저장됨

  •  예측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는 XGBoost 분류기로 전송되어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력 소비와 

수요를 평가할 수 있음

  •  예측은 회색늑대최적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전기자동차에 에너지를 

최적으로 분배하여 지연과 혼잡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나타냄

* 회색늑대최적화 알고리즘: 회색 늑대 무리의 시뮬레이션 사냥을 기반으로 한 생물학에서 영감을 얻은 최적화 

알고리즘 중 하나

  •  블록체인에서 블록의 생성은 거래를 안전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는 데이터의 

정확한 표현을 보장함

  •  동형 암호화*를 사용한 블록체인 기술은 전기자동차가 충전소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게 하며, 이 

안전한 연결은 변조를 방지하고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됨

* 동형 암호화: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도 연산이 가능한 기술

  •  제안된 스마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실제 하드웨어 설정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안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까지 데이터와 제어의 전체 흐름을 보여줌

[ BMS 모델의 하드웨어 구조 ]

출처 :  Nature, ‘Smart battery management in EVs using IoT, blockchain, and machine learning‘, 2025.10.28.



                                                                         

  •  제안된 연구의 실제 하드웨어 설정은 여러 센서 및 주변 구성 요소와 인터페이스된 아두이노 사물인터넷 

모듈에 구축된 통합 배터리 관리 프로토타입으로 구성됨

  •  전압 센서와 전류 센서는 배터리 충전 및 방전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반면, 온도 센서는 

배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열 조건을 추적함

  •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모듈에 의해 처리되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능형 배터리 관리를 위한 제안된 사물인터넷-기계학습-블록체인 프레임워크와의 통합을 위한 

기초를 형성함

  •  처리된 데이터는 와이파이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무선으로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심층 

분석이 수행됨

  •  백엔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기계학습 작업이 수행되며, 

XGBoost는 충전 요구 사항을 분류하고 회색늑대최적화는 긴 대기 시간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충전 

슬롯을 스케줄링함

▶ 동형 암호화를 사용한 허가형 블록체인이 최적화된 데이터와 스케줄링 결과를 기록함

  •  최적화된 데이터와 스케줄링 결과가 있는 충전소는 동형 암호화를 사용한 허가형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변조 방지 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전기자동차 사용자와 충전소 간의 공정한 가격 거래를 보장함

  •  이를 통해 스마트 배터리 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의 실용성과 내구성을 실제 전기자동차 생태계에 

적용하는 계층화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함

  •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충전소를 추천하며,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

  •  특히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동시에 충전 서비스를 요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전소 혼잡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충전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긴밀한 통합은 시스템의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고,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배터리 관리의 정확성을 높임

  •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향후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며, 전기자동차 인프라의 

스마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초저지연 합의 알고리즘 개발과 경량 블록체인 프로토콜 설계에 집중하여 제약이 있는 사물인터넷 

장치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생 에너지 예측 모델을 통합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적 충전 스케줄링이 

가능하여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출처] 

  • Nature, ‘Smart battery management in EVs using IoT, blockchain, and machine learning‘,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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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coYield, 친환경 암호화폐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다
- 오늘날 암호화폐는 기술의 발전으로 지속가능성과 실물경제와의 융합이라는 방향성을 띄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EcoYield는 인공지능·재생에너지·블록체인을 결합한 친환경 플랫폼으로 주목받음

EcoYield는 AI 연산 인프라와 태양광 기반 데이터 센터, BlockDA(Block Directed Acyclic Graph) 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부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음

▶ 기술이 발전하며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을 넘어 실물경제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분야로 진화하고 있음

  •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기적 자산이자 변동성이 큰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 기술의 발전 속에서 점차 지속가능성과 실물경제와의 융합이라는 방향성을 띄고 있음

  • 특히 암호화폐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ㆍ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판도를 뒤바꿀 혁신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EcoYield는 친환경 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실물 기반의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음

  • EcoYield의 플랫폼은 NVIDIA의 최신 H100 GPU를 기반으로 한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이를 

AI 기업과 탈중앙화 연산 네트워크에 임대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이때, 데이터 센터는 전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전력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함

  • 즉, 친환경적 자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고, 동시에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이중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 또한 BlockDA(Block Directed Acyclic Graph) 기술을 통해 기존 블록체인보다 훨씬 높은 처리 속도와 

확장성을 제공하며, 투명성과 운영 실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철학을 지님

  • 이러한 철학은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의 실질적인 운영 

지표와 현금 흐름 데이터를 제공하여 그 자체로 신뢰성을 보장함

 • 암호화폐가 단순한 금융 투기 수단을 넘어 실물경제·친환경 인프라·첨단 기술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자산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EcoYield는 AI와 재생에너지 기술이 결합해 에너지 효율, 탄소 저감, 신뢰성 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모델로서, 향후 지속가능 투자와 블록체인 산업의 방향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함

[출처] 

  • OneSafe, ‘Green Cryptocurrency: Merging AI with Eco-Conscious Investment’,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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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신뢰의 상징인가 감시의 서막인가
- 유럽중앙은행(ECB)는 최근 디지털 유로(CBDC)를 가능한 한 빠르게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그러나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통화 구조가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ECB는 2029년까지 디지털 유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지만, 중앙집중적 통제 구조가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원칙과 

충돌하며 감시 우려와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유로(CBDC)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강화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킴

  •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최근 발표를 통해 디지털 유로(CBDC)를 

’우리의 공동 운명에 대한 신뢰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디지털 유로는 개인과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ECB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이는 거래 비용 절감, 금융 포용성 확대, 신속한 자금 이동 등의 장점을 제공함

  • ECB 이사회는 이미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험 단계를 승인했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2029년까지 

소매용 CBDC(Retail CBDC)를 유럽 전역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그러나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로,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중시하는 

암호화폐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기에 유럽 내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킴

  • 즉, 라가르드의 발언은 통화 통합을 강조한 “신뢰의 상징”으로 포장하였으나, 시장의 상당수는 이를 

디지털 감시 체제의 서막으로 보고 있음

  • 대표적으로 Helius의 CEO 멜트 뮘타즈(Mert Mumtaz)는 “사라져라 마녀여, 우리는 민간 자금을 쓸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라가르드의 발언을 비판함

  • 그 외에도 정치철학자 데이비드 선더(David Thunder)는 “공동 통화가 우리의 신뢰의 상징이라지만, 

실시간으로 개인의 지출 습관을 감시할 수 있는 CBDC는 오히려 그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함

  • 이러한 비판은 유럽 의회로 확산되어 프랑스의 에릭 시오티(Eric Ciotti) 의원은 CBDC 발행 금지 법안을 

발의하며 “디지털 통화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할 뿐, 자유 시장의 가치와 배치된다”고 주장함

 • 디지털 유로 논의는 CBDC가 금융 효율성과 통화 주권을 강화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 자유와 익명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부각시킴

 •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공공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양립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설계 원칙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Cointelegraph, ‘Digital euro CBDC is 'symbol of trust in our common destiny' — ECB head’,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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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redit Blockchain, AI로 예측하고 제어하는 블록체인 시대를 열다
-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의 급등락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화됨

- Credit Blockchain은 AI 기반 컴퓨팅 엔진을 도입하여 디지털 자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함

Credit Blockchain은 AI 기반 컴퓨팅 엔진(AI Computing Engine) 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변동을 예측하고 제어하며, 자동 

자원 배분과 에너지 최적화로 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현하는 지능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임

▶ 변동성과 에너지 부담이 심화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 혁신의 필요해짐

  •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토큰 가격의 급등락, 네트워크 복잡성 증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의 극심한 

변동성을 경험하며, 투자자와 기관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킴

  • 이러한 환경 속에서 Credit Blockchain은 AI Computing Engine, 즉 인공지능 기반 컴퓨팅 엔진을 공식 

출시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적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 자세하게는 Credit Blockchain의 AI Computing Engine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 고도화된 지능형 컴퓨팅 플랫폼임

  • 이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해시레이트, 토큰 수익률, 전력 소비 패턴 등 주요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컴퓨팅 리소스를 자동으로 재분배함

  • 즉,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AI가 스스로 최적의 운용 전략을 찾아내어 수익을 안정화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함

  •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기능을 가짐

1) 예측형 자원 할당: 실시간 이익 시뮬레이션을 통해 컴퓨팅 용량을 자동 조정

2) 에너지 최적화 모듈: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제거해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강화

3) 자율 24시간 정산 시스템: 매일 자동으로 수익을 계산 배분

4) 투명한 성과 대시보드: 에너지 사용량, 수익률, 알고리즘 배분 현황을 실시간 공개

  • 이 기술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등 주요 자산을 포함한 멀티체인 

환경에서도 동작하며, 디지털 자산 간 자원 배분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AI 기술이 블록체인 운영 효율성과 시장 안정성 확보에 본격 도입되며, “지능형 블록체인 인프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에너지 절감과 자동화된 자산 운용을 결합한 이 모델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시사함

[출처] 

  • GlobeNewswire, ‘Credit Blockchain Brings AI Computing to the Forefront, Targeting Stability Amid Crypto 

Turbulence’,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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